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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 있어서 인욕바라밀의 실천 

 

최은영 
（금강대 불교문화연구소 HK professor） 

 

1. 오래전에 달라이 라마는 인터뷰에서 티벳을 중국령으로 바꾸고 

티벳인을 난민으로 만든 모택동을 용서하지만 잊을 수는 없다는 말

을 한 적이 있다. 모택동이 티벳을 완전히 점령하기 이전에 자신을 

포탈라궁에 유폐시켜 두었던 일을 회고하면서, 자신의 생에서 인욕

바라밀을 실천하게 했던 시간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한

다는 말까지 하였다고 전한다. 이 글을 읽은 이후부터 필자는 인욕

바라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의 의미

를 궁리해보고 싶다는 오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2. 忍辱과 忍辱波羅蜜  

2-1. 초기 경전의 인욕 

범어로 kṣānti는 忍, 忍位이면 가능한 한역어이지만 能忍, 忍耐, 忍辱, 

堪忍, 忍受, 安忍 등 여러 가지로 한역되었다. 『說文解字』를 보면 忍

은 能과 같은 뜻이었으며, 이후에는 （堪）耐의 의미라고도 이해되었

다. 그러므로 能忍이라고 하는 것은 인을 중복하여 사용한 것과 같

다. 불교사전에서 인욕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외부로부터의 몸과 

마음에 대한 모욕과 박해를 참아내며 원한을 품지 않고 감당하여 참

는 것이다. 인욕은 육체적으로 힘든 것과 정신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을 참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서 인욕은 

잘 참는 것이라는 이해가 만연해 있다.  

초기경전인 『毘婆尸佛經』（T1, p.158a21-22）에서는 持戒를 하는데 있

어서 인욕이 가장 뛰어난 덕목이며 能忍으로 열반을 얻는다는 내용

이 있다. 인욕은 布施, 慈悲와 더불어 （출가） 수행자의 여러 수행 덕

목 가운데 계율을 지키는데 있어서 중요하다는 문장이 종종 발견된

[�



다. 특히 외부로부터의 심신의 고통과 고뇌를 잘 참는 것을 훌륭하

다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으며,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기도 하는 계율을 지키는데 있어서 忍의 덕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되었을 것 같다. 그래서 지계가 인욕과 깊이 관

련되어 설명되는 것이 초기 경전의 인욕에 대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때 잘 참는다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 것과 

그것을 수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실례가 『增一阿含經』에 보인다. 

1） 항상 인욕을 행하여서 대상이 이르러도 （마음을） 일으키지 않

으니, 만원성명비구가 이런 사람이다.（恒行忍辱, 對至不起, 所謂滿願

盛明比丘是） 

2） 나의 성문 가운데 마치 땅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 마음에 인욕

을 품은 것이 제일인 비구니가 있으니 담마제비구니가 이 사람이다.

（我聲聞中第一比丘尼, 心懷忍辱, 如地容受, 所謂曇摩提比丘尼是） 

 

2-2. 대승경전의 인욕바라밀 

인욕행의 실천이 더욱 빛을 낸 것은 불전문학의 한 장르인 본생담, 

즉 석가모니의 과거 생의 수많은 보살행 이야기에서 인욕이 많이 등

장하면서 본격적으로 위상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한다. 대승불전으로 

계승된 인욕은 초기경전에서 단지 참는 것으로서의 의미를 넘어서, 

보살이라야 비로서 바라밀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형태로 전개된다. 

본생담의 보살행이 끝없는 실천행으로 이어져 마침내 6바라밀의 하

나에 인욕바라밀이 될 수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다. 무한으로 상정

되는 인욕행으로 인욕바라밀이 설정되는 한편, 다른 대승불전에서는 

성내지 않는 마음 그 자체를 붓다의 최고의 덕목으로 삼은 불타가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아촉불이다. 곧 淨土系統의 한 경전인 『阿閦

佛國經』, 『大寶積經』｢不動如來會｣에 등장하는 阿閦은 오직 어떤 대

상에 대해서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다는 서원을 세우고 오

랜 세월을 실천한 비구가 얻은 붓다의 명호이며（T11, p.752a29-b4）, 

동방의 妙喜國에 있다고 설정되었다. 不動은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다는 의미이다. 인욕바라밀이 시간적으로 무한하게 확대된 인욕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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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해주고 있다면, 동방 묘희국의 아촉불은 성내지 않는 흔들림 없

는 마음으로 수행의 최고의 階位인 佛位에 도달한 인욕행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한편, 인욕과 인욕바라밀의 차이는 문헌적 전거로 볼 때는 空觀에 

기반하여 無分別에 의한 인욕행인가에 아닌가에 있다. 『大乘理趣六

波羅蜜多經』（T8, p.891a6-7）에서는 무분별에 바탕한 인욕（=安忍）

이 인욕바라밀이라고（當知生死涅槃悉皆平等，以無分別，是名安忍波

羅蜜多）  32종 인욕바라밀 가운데에서 가장 처음에 설명하고 있다. 

『解深密經』（T16, p.705c17-18）에서도 3종류의 인욕바라밀을 설명

한다. 첫째는 內外의 박해를 감내하는 인욕（耐怨害忍）, 둘째는 모든 

괴로움에 대해서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안인（安受苦忍）, 셋째는 제

법의 空性을 여실하게 관찰해 알고 난 후의 인욕（諦察法忍）인데, 세 

번째 인욕바라밀이 제법의 공성을 확연하게 체득한 상태에서 실천되

는 것을 말한다. 『解深密經』의 3종류의 안인바라밀에서 처음과 두 

번째는 『增一阿含經』에서 제시했던 것（對至不起, 容受）과 같은 형

태이며, 세 번째만이 확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어쨌든 인욕과 인욕바라밀은 달라이 라마의 회고에서 언급되었던 것

처럼 무한한 시공간에서 끝없이 실천되어야 할 인내의 내용을 대표

한다고 말해도 틀림이 없을 것임을 불교의 전적에서 찾아 볼 수 있

다. 

 

3. 인욕의 현대적 의미 : 容恕와 認定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참아야 하는

가? 인욕은 오늘날 일상어가 아니다. 오늘날 우리가 상용하는 단어 

가운데 인욕은 용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용서란 무엇인

가?  

어느 강좌에서 용서의 세 가지 단계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내가 우월하기 때문에 나보다 못한 남을 용서한다는 것

이다. 그래서 대상을 수용할 수 있게 된다. 역사상 박해받은 성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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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소크라테스, 공자 등이 그런 예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

째 단계는 오랜 기간 실제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은, 대상이 나에

게 했던 일들을 반복적으로 기억하는 나 자신의 생각임을 알고 나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다. 실제로 나를 힘들게 했던 것은 대상이 아

니라 그것을 반복적으로 기억한 나 자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남이 

아니라 그러한 나 자신을 인정하고 용서해야 한다. 세 번째 단계는 

제법의 무자성성을 깨달으면, 궁극적으로는 용서할 대상도 용서하는 

나도 없어지는 단계이다. 이것이 바로 空觀에 기반한 용서, 나와 남

의 구별이 없는 용서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용서의 개념과 관

련하여 인욕을 생각할 때, 인욕은 인내보다는 인정의 의미가 더 크

다. 곧 인욕은 받아들이는 것（受容）이다. 아함경에서 마음에 인욕을 

품은 것이 대지가 （모든 것을） 수용하는 것과 같다（心懷忍辱, 如

地容受）고 한 것이 이러한 표현이다. 『大般若經』에서는 안인이 어

디에서 나오는가를 묻는 문수보살의 질문에 대해 붓다는 일체유정을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나온다고 답한다.（T7, p.954a29, 佛言安忍流出

容受一切有情） 반야경에서 인욕이 나와 남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마음자세라는 전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

서 아직 空性을 바탕으로 하지 못한 인욕은 수용과 인정을 실천하는 

단계를 계속 쌓아나가면서 바라밀에 이르게 되는 것이리라.  

 

4. 현대사회에서 인욕행의 실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방법을 생각해본다. 인터넷의 

보급으로 지난 100년 동안 이루어진 것보다 수백 배나 빠르고 넓은 

범위의 시공간을 현대인은 알게 되었다. 이 속에서 과도한 경쟁에 

힘겨워 하며 점차 남과 소외되어 가는 하루 하루를 살아가는 현대인

들은,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수많은 물질적, 정신적, 환경적 대상들에 

의해 마음을 일으키며 살아간다. 우리가 외재적인 것들을 단순히 참

아내야 한다는 의미로만 인욕을 이해할 때, 현대사회에서 인욕행은 

모두를 패배자로 만들거나 갑옷을 입은 로봇으로 변형시키는 실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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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해서 개인이 감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부딪혀오는데 그저 나를 억누르면서 참기만 하는 것은 자포자기하는 

상태를 만들거나, 아무렇지 않은 척 포장하거나 외면하는 마음상태

를 축적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먼저 이것을 수용하고 인

정하는 연습을 실천할 수 있다면, 다음 단계로 그것을 참아내는 것

이 조금은 쉬워진다. 결국은 참는다는 것이 수용하고 인정한다는 것

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 필자의 기본 생각이다.  

이때 대상을 인정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도 하지만, 대상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자신의 상태를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다. ‘너 자신을 

알라’고 한 神託과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을 강조하는 붓

다의 가르침을 따르면, 자기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인욕행이 실천되어야 한다. 곧 자기 자신을 

알려고 노력하는 실천을 개개인이 계속하는 것이 인욕바라밀 실천의 

시작이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인욕행은 각자 자기 자신이 어

떤 몸과 마음의 상태에 있는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수용하고, 그 

마음이 대상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실천하는 것이다.  

그러나 자신을 알고 인정해주는 것이 자기 합리화에 머문다면 그것

은 인욕행으로서의 실천이 아니다. 또한 무조건 대상을 참아가면서 

용서하는 인욕행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오늘날 인욕행은 과거와 마

찬가지로 자신에게 솔직하면서 성실하게 지켜가야 할 덕목이다. 그

러기에 초기 경전에서 계율과 관련하여 가장 으뜸되는 덕목으로 인

욕을 칭찬했던 것이리라. 또한 붓다의 遺訓에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

런히 四念處를 수행하라고 하셨던 것과도 관련이 있다. 4념처（身,受,

心,法念處）는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를 주시하고 나아가 그것을 

대상에게 확대하는 것이다. 4념처 가운데 3념처가 자신의 몸과 마음

의 상태를 관찰하는 내용이라는 것은 자신의 心身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함을 증거해 준다. 그러한 인욕행 실천은 궁극적으로 

본래 나에게 밝은 지혜 혹은 불성이 있음을 믿기에 내딛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도 하다. 결국 개인의 노력에 의한 실천행으로 돌아왔지

만, 자신을 잘 인정해야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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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인욕바라밀의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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